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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대상은 편의표집을 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5개교 음악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재학생 700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적 자기효
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 학년, 경
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성별,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전공만족도, 교수-학
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y differences on the career maturity(CM)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between/among their gender, major, grade, career after considering major 
satisfaction(MS), professor-student interaction(PSI), and musical self-efficacy (MSE). With 
700 students majoring in music across five 4 year universities in Seou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M and MS, PSI, and 
MSE exist. Second, CM between gend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s among major, grade, and career after considering MSE exit as well. Third, CM 
between/among gender and caree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sidering PSI. This 
study has the meaning of identifying how CM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behaves after 
considering MS, PSI, and MSE and of providing the possibilities of utilizing those findings 
for enhancing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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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진리의 탐구와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로 진입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진학하는 여러 이유 중 주요한 목적은 
그들의 성공적인 진로를 수행하기 위하여(Herr et al., 2004), 자신이 택한 전공과 관
련하여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의 방
향을 설정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 및 준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
택하기 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맞추어 뒤늦게 전공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고 학과에 대한 만족이나 적응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며 장기적으로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Park, 2017; 
Lim et al., 2016). 

반면에 예체능계열의 음악전공 학생들은 비교적 일찍 전공을 선택하여 오랜 시간동
안 실기를 준비하여 대학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노출이 길고 
타전공에 비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과 전문성이 높다(Hong, 2018).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의욕에서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종사하는 직업은 전공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Hong, 2017). 즉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인식, 전공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Han & Lee, 2013). 앞서 언급한 연구에 비추어볼 때 전공분야의 특수한 배경은 
음악전공 학생의 진로 문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진로의 방
향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당 분야의 진로네트워크와 같은 접근성 부
족, 정보부재의 현실적 어려움과 취약함은 음악전공자들의 분야 진로진입에 큰 장벽으
로 이어진다(Lee, 2006; Comunian et al., 2014). 또한 예체능 분야 노동시장의 협
소함, 고도의 전문성 요구, 직업탐색 및 취업준비활동 등의 직업준비과정에서 나타나
는 타전공과의 차별성은 취업성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야기 시킨다(Lim & Yang, 
2006). 

한편, 음악전공 분야의 진로접근에 있어서 음악 전공자들은 전문적 활동에 대해 다
양한 직업 선택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어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접근은 타전공과 차별성을 요구한다(Oakland et al., 
2012). 즉 음악 전공자들이 인식하는 진로 및 직업의 특징은 자신의 신념과 개인이 
갖는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심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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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설명력을 가
지며,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그 분야의 진
로나 활동에 강한 흥미를 느끼게 한다(Lent & Hackett, 1987). 더하여 음악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은 음악적 능력 성취와 높은 상관이 있으며(McPherson & McCormick, 
1999),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된다(Bandura, 
1997). 

음악전공에서 다수 이루어지는 소규모 수업들은 동료, 그리고 학생과 교수와의 상
호작용을 높여주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실기수업은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
지를 얻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수의 격려나 지지
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로 이어진다(Eggen & Kauchak, 
2007). 이러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분야 기량의 성취와 
건강한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자율성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Martin, 1998). 교
수와 학생 간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영향력은 전공에 대한 전문영역의 향상과 더불어, 
추후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긍정적
인 교육환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시기 학생이 갖는 진로성숙은 교육경험, 대인관계, 심리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는 선행연구들을 통해(Kim et al., 2019; Park, 2016; Jeong & Byun, 2017),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로운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
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
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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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공만족도

전공은 대학 내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이른바 교수와 
학생, 개인의 학업, 적성, 흥미 등의 개인적 요인, 그리고 부모, 친구, 직업 등의 사회
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Han, 2014).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한 전공은 
학습활동 외에도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전공을 만족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는 소속된 전공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평가의 정도이다(Han, 2014). 또한 전공만족(major satisfaction: MS)은 전공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의 정도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Baek, 2007). 즉, 대학생이 느끼는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
한 긍정 혹은 부정의 단순한 인식의 판단 이외에 전공을 통해 느끼는 자기인식, 진로
인식 등의 복합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으로서 추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직업에 대한 
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Milsom & Coughlin, 2015). 

결국 전공은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내 학생들이 속한 존재이며 이것의 만족은 학생
들이 진로 및 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연구자에 따라 전공만족에 
대하여 일반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으로 강조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학생이 소
속한 전공은 개인특성의 고유 요인과 다양한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
식과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일치한다. 이는 전공만족을 다차원적 및 복합적인 개념
으로서 타당성을 밝힌 연구들로 확인할 수 있다(Astin, 1993; Braskamp et al., 1979; 
Logue, 2005).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성별, 전공별, 성적을 포함하는 일반적
인 요인과 교수와 관계한 요인들을 구성하여 차이를 검증하거나, 그 외 개인의 특성과 
학문 및 직업적 차원의 여건을 반영하여 전공만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시
간, 동료와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요인들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으로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문적 
가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일어나는 가르침과 배움을 의미한다(Baek, 
2000). 대학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학문적 테두리 안에서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교류를 하며, 이때 교수와 학생 간의 유지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교수-학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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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professor-student interaction: PSI)이라고 한다(Beckett et al., 2016). 즉, 
학생은 교수자의 의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의 태도를 갖고, 교수는 학생들
을 이로운 방향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 혹은 기대를 갖는 것
이다.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적극적인 학문적 참여를 증대하
여 결국 학생의 지적 및 사회성 발달, 직업준비에도 이로운 효과로 작용한다(Kuh & 
Hu, 2001). 대학 내 강의 및 이와 연계한 교육적 활동 등을 통해 일어나는 높은 빈
도의 교수와 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소속감, 지적인 성장,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tin, 1993). 다시 말하면 교수와 학생 간의 
수업내외에서 일어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학습영역과 사회영역의 통
합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Tinto, 1993). 이는 학생성장
과 발달 및 학습 성과, 그리고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
요변인으로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가지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im & 
Choi, 2016; Choi & Yang, 2017; Pascarella & Terenzini, 2005). 이밖에도 교
수-학생 상호작용과 전공 및 수업만족의 관계, 그리고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등과 
같은 진로 변인과의 관계성을 밝힌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유의미한 경험적 설명은 학생 개인 및 대학 특성에 따라 조절되어 상이한 
관점으로 나타난다(Smart et al., 2000).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음악전공 대학생
들의 성별, 전공, 교육적 경험 및 수준, 성과 등의 조건 하에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명확한 영향력을 검증 할 시 학생과 대학의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음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성과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스스로가 가
지는 신념이 포함된 개념이다(Bandura, 1996).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 시 인지적, 행
동적, 정서적인 측면의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수행에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이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은 낮은 자기효능감이 지닌 사람들에 비하여 힘겨운 상황일지
라도 그 일에 헌신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Bandura, 1982; Latham & Locke, 1991). 즉,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 달성을 위해 선택과 행동을 조직하여 지속가능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심리적 요인으로서(Zimmerman & Martinez-Pons, 1990), 목표성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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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점진적인 계획수립, 지속적 노력과 수행으로 이어져 목표도달 수준에 대하여 
강한 예측력을 지닌다(Zimmerman et al., 1992).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연계하
여 요구되는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Bandura, 1977), 이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평가와 믿음이 진로 영역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바람직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이 갖는 신념
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경험에 의하여 상황과 행동에 익숙해
지고 숙련되어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신에 대한 신념은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으
로 설명할 수 있다(Oh, 2002). 또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활동, 상황적 환경
에 반응하여 특수화된 자아인식의 관점이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측정
기준이 특수화 될수록 인간의 행동 및 정서적인 반응의 예측정도는 정교해진다
(Bandura, 1982).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기효능감과 다른 기대 구성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 과제를 검토 할 필요성 즉, 음악 자체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Ritchie & Williamon, 2011). 특수한 영역에서 나
타나는 자기효능감은 성취지향적인 특성과 흐름을 같이하고, 음악적 영역과 관련이 있
다(McPherson & McCormick, 1999). 따라서 음악적 기술을 연마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전공자들과 관련성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음악적 자기효능감(musical 
self-efficacy: MSE)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악분야에서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은 음악전공자의 음악적 능력과 기량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실현적인 암시
를 만들고 이와 관련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로서 음악적 영역에
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니는 학생들에게서 연주몰입, 연주만족과 같은 연주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좋은 수행결과가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im & Cho, 2017; 
Jang & Sim, 2013). 

4. 진로성숙도

진로성숙(career maturity: CM)은 진로탐색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쇠퇴하는 시기까
지 진로발달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진로 인식의 정도로서(Super, 1957), 진
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일관성 및 현실성을 반영
한다(Crites, 1978). 특히, 진로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대학 시기는 진로 및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이고, 진로와 관련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자신에게 필
요한 교육 및 경험을 쌓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Ginzberg, 1951). 진로 및 직업 목표
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할 때 비로소 진로성숙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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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행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 및 과업의 탐색은 
좀 더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준다(Lee, 2013). 

한편 진로성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예견되고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나며, 대
학시기 학생이 갖는 진로에 대한 중요성의 개념을 진로성숙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인
구학적, 심리적, 대인관계, 교육경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별, 연령, 학년 등의 
인구학적 측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나거나(Kim & Moon, 2011; 
Lee, 2014),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Jo & Koo, 
2016), 그리고 성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연구가 혼재
한다(So & Park, 2016).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체계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으나(Super, 1957), 연령 증가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있다(Kim & Choi, 2016; Lee, 2014).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등의 심리
적 측면의 변인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
감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Jeong & 
Byun, 201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Lee, 
2014), 그리고 자아개념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Choi, 2019).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우관계 등의 대인관계 측면의 
변인들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실용음악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서 가능성을 밝힌 연구(Park & 
Ra, 2019), 그리고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Jeong & Byun, 2017). 전공만족, 취업준비, 진로교육 
참여 등의 교육경험 측면의 변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로는 전공만족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한 연구
(Park & Ra, 2019; So & Park, 2016), 대학수업 및 경험, 수업참여, 취업준비경험, 
그리고 진로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을 밝힌 연구가 있다(Im 
& Kim, 201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5개교 음악을 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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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한 달 간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수집된 748명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문항의 누락된 응답 자료를 완전 제거법(list wise 
deletion method)을 통해 제외한 700부의 자료를 본 연구 분석에 최종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00명 중 여학생이 486명(69.4%)으로 남학생 214명(30.6%)보다 더 
많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245명(35.0%)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그 뒤로 2학년
이 195명(27.9%), 3학년이 145명(20.7%), 4학년이 115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작곡전공 학생이 240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현
악전공 197명(28.1%), 피아노전공 139명(19.9%), 성악전공이 124명(17.7%)으로 나타
났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음악을 전공한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91명
(4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30명(32.9%), 15년 이상
이 124명(17.7%), 1년 이상 5년 미만이 55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생
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양상을 살
펴보기 위해 아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살
펴보기 위해 Ha(2000)과 Cho(2008)이 사용하고 Song(2013)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만족도는 28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961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 )는 척도의 신뢰
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둘째,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
해 Jeong(2010), Ok(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
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는 28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965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 )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
(Nunnally, 1978). 셋째, 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Park, et. al. 
(20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16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881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 )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해 Jeong(2010), Ok(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는 26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866으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 )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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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
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았고, 피어슨 적률 상관
관계(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통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
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속변수로 측정된 공
변수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
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이 갖고 있는 각 공변인의 출발선이 다르
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로성숙도를 단순히 범주형으로 측정한 개인적 변인(성
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로 살펴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한 후 온전히 진로성숙도에 대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Table 1>은 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3.4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전공만족도(2.850), 
교수-학생 상호작용(2.703), 진로성숙도(2.6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
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값은 Lei & 
Lomax(2005)가 제시한 절대값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Domain M S·D SK KT

Major satisfaction(MS) 2.850 0.442 -0.119 -0.458

Professor-student interaction(PSI) 2.703 0.433 -0.434 -0.016

Musical self-efficacy(MSE) 3.455 0.614 0.718 -0.189

Career maturity(CM) 2.688 0.377 0.330 -0.15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K: Skewness, KT: Kurtosi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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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들 간 상관관계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로 살펴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는 음악적 자기효능감(r = 
.397, p<.01)과 교수-학생 상호작용(r = .371, p<.01)과 비교해 전공만족도와 높은 관계(r 
= .476, p<.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371 ≤ r ≤ .714, p<.01)를 보여주고 있다. 

Domain MS PSI MSE CM

MS 1.00

PSI .714** 1.00

MSE .510** .379** 1.00

CM .476** 371** .397** 1.00

**p<.01

<Table 2>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N=700)

<Table 2>는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로 살펴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
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각각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 <Table 3>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을 고려한 진로성숙도와 독립변인의 부분상관
(partial correlation) 분석결과이다. 

Domain MS PSI MSE

MS 1.00

PSI 1.00

MSE 1.00

CM .241** .216** .203**

**p<.01

<Table 3> Partial correlation   (N=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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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과 같이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만족
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 = .241, p<.01). 또한 
전공만족도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의 관
계(r = .216, p<.01),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음악적 자기효능
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r = .20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변인들을 고려한 진로성숙도에 대한 공분산분석

<Table 4>는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
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에 제시된 분석결과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서 높
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
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Lomax, 2005)

Domain Gender n M S·D SK KT

MS
Male 214 2.853 0.497 -0.131 -0.800

Female 486 2.849 0.415 -0.111 -0.285

PSI
Male 214 2.770 0.425 -0.752 1.174

Female 486 2.674 0.433 -0.307 -0.374

MSE
Male 214 3.513 0.651 0.476 -0.687

Female 486 3.429 0.596 0.836 0.134

CM
Male 214 2.689 0.379 0.383 -0.177

Female 486 2.678 0.376 0.307 -0.13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gender                           (N=700)

<Table 5>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나타나는 성별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공만족도와 성별 사이에 나타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학생 상호작용(F = 111.855, p<.01)과 음악적 자기
효능감(F = 130.676, p<.01)에서만 성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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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Gender
CM Marginalized CM

F
M S·D M S·E

MS
Male 2.689 0.379 2.688 0.023

0.108
Female 2.678 0.376 2.679 0.015

PSI
Male 2.689 0.379 2.663 0.024

111.855**
Female 2.678 0.376 2.688 0.016

MSE
Male 2.689 0.379 2.674 0.024

130.676**
Female 2.678 0.376 2.685 0.016

**p<.01  S·E: Standard error

<Table 5> ANCOVA of career maturity between gender                   (N=700)

<Table 6>은 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차이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Table 
6>에 제시된 분석결과 관현악 전공은 모든 영역에서 타 전공(성악, 피아노, 작곡) 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작곡전공 학
생의 평균이 가장 낮고,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에서는 피아 노 전공 학생들
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Lomax, 2005).

Domain Major n M S·D SK KT

MS

VM 124 2.843 0.474 -0.286 -0.486
PM 139 2.837 0.421 -0.062 -0.155
OM 197 2.918 0.483 -0.293 -0.470
CO 240 2.807 0.394 0.054 -0.694

PSI

VM 124 2.709 0.432 -0.319 -0.788
PM 139 2.667 0.454 -0.787 0.921
OM 197 2.752 0.470 -0.532 0.039
CO 240 2.681 0.386 -0.149 -0.664

MSE

VM 124 3.430 0.573 0.756 -0.288
PM 139 3.522 0.673 0.569 -0.273
OM 197 3.629 0.631 0.496 -0.645
CO 240 3.285 0.537 0.966 0.519

CM

VM 124 2.670 0.363 0.161 -0.045
PM 139 2.635 0.398 0.279 -0.667
OM 197 2.709 0.412 0.630 -0.047
CO 240 2.692 0.338 0.051 -0.270

VM: Voice music, PM: Piano music, OM: Orchestral music, CO: Composition music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major   (N=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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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나타나는 전공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Table 7>에 제시
된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
을 때 전공 사이에 나타난 상호작용과 전공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자기효능감(F = 7.989, p<.01)만 전공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Figure 1]은 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Domain Major
CM Marginalized CM

F
M S·D M S·E

MS

VM 2.670 0.363 2.674 0.030

1.307
PM 2.635 0.398 2.642 0.028
OM 2.709 0.412 2.685 0.024
CO 2.692 0.338 2.708 0.022

PSI

VM 2.670 0.363 2.669 0.032

0.792
PM 2.635 0.398 2.650 0.030
OM 2.709 0.412 2.695 0.025
CO 2.692 0.338 2.699 0.023

MSE

VM 2.670 0.363 2.678 0.030

7.989**PM 2.635 0.398 2.613 0.029
OM 2.709 0.412 2.658 0.025
CO 2.692 0.338 2.707 0.023

**p<.01

<Table 7> ANCOVA of career maturity among major    (N=700)

Career

maturity 

VM

PM

OM

CO

         Musical self-efficacy

[Figure 1] Career maturity by major considering music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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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
펴본 것으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8>에 제시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
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음악적 자기효능
감과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포물선 곡선을 보이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
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Lomax, 2005).

Domain Grade n M S·D SK KT

MS

1 245 2.903 0.382 -0.119 -0.673

2 195 2.875 0.464 -0.088 -0.759

3 145 2.822 0.488 0.042 -0.542

4 115 2.731 0.440 -0.245 -0.050

PSI

1 245 2.736 0.393 -0.228 -0.642

2 195 2.718 0.429 -0.504 -0.176

3 145 2.675 0.488 -0.533 0.283

4 115 2.643 0.446 -0.318 0.016

MSE

1 245 3.353 0.521 0.622 -0.075

2 195 3.567 0.686 0.533 -0.726

3 145 3.518 0.661 0.792 -0.437

4 115 3.400 0.571 0.598 0.001

CM

1 245 2.691 0.338 0.286 -0.337

2 195 2.723 0.397 0.397 -0.884

3 145 2.644 0.421 0.646 0.429

4 115 2.639 0.356 0.332 0.719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grade   (N=700)

<Table 9>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
성숙도에 나타나는 대한 학년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9>에 제시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학년에 따라 진
로성숙도의 상호작용과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년과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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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933, p<.01). 
또한 [Figure 2]는 학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Domain Grade
CM Marginalized CM

F
M S·D M S·E

MS

1 2.691 0.338 2.674 0.021

1.014
2 2.723 0.397 2.713 0.024

3 2.644 0.421 2.657 0.028

4 2.639 0.356 2.693 0.032

PSI

1 2.691 0.338 2.683 0.022

1.219
2 2.723 0.397 2.719 0.025

3 2.644 0.421 2.656 0.029

4 2.639 0.356 2.657 0.033

MSE

1 2.691 0.338 2.699 0.022

8.933**
2 2.723 0.397 2.690 0.025

3 2.644 0.421 2.622 0.028

4 2.639 0.356 2.653 0.032

**p<.01

<Table 9> ANCOVA of career maturity among grade (N=700)

Career 

maturity

1
- 2

3
4

         Musical self-efficacy

[Figure 2] Career maturity by grade considering music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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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은 경력(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
반적 경향성이다. <Table 10>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1년 이상~5년 미만 경력을 지닌 학
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른 경력(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진로성숙도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낮고, 음악적 자기효능감 영역에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을 지닌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omain Career(year) n M S·D SK KT

MS

Less than 5 55 3.000 0.445 -0.508 -0.662

5 - 10 230 2.824 0.432 -0.193 -0.210

10 - 15 291 2.847 0.429 0.044 -0.683

Over 15 124 2.837 0.477 -0.187 -0.254

PSI

Less than 5 55 2.807 0.401 -0.477 -0.355

5 - 10 230 2.702 0.405 -0.217 -0.711

10 - 15 291 2.691 0.443 -0.524 0.422

Over 15 124 2.687 0.470 -0.469 -0.158

MSE

Less than 5 55 3.604 0.556 0.152 -0.697

5 - 10 230 3.327 0.595 1.066 0.553

10 - 15 291 3.486 0.618 0.707 -0.213

Over 15 124 3.551 0.630 0.484 -0.369

CM

Less than 5 55 2.717 0.430 0.103 -1.100

5 - 10 230 2.699 0.360 0.281 -0.128

10 - 15 291 2.687 0.375 0.374 -0.016

Over 15 124 2.620 0.383 0.478 0.274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career(year)   (N=700)

<Table 11>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
로성숙도에 나타나는 대한 경력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1>에 제시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진로성숙도는 경력에 따른 상호작
용과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학생 상호
작용을 고려한 진로성숙도는 경력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928, p<.05). 그리고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진
로성숙도는 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15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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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ure 3]은 경력에 따르는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Domain Career(year)
CM Marginalized CM

F
M S·D M S·E

MS

Less than 5 2.717 0.430 2.647 0.047

1.914
5 - 10 2.699 0.360 2.713 0.022

10 - 15 2.687 0.375 2.689 0.019

Over 15 2.620 0.383 2.624 0.030

PSI

Less than 5 2.717 0.430 2.709 0.049

2.928*
5 - 10 2.699 0.360 2.700 0.023

10 - 15 2.687 0.375 2.691 0.020

Over 15 2.620 0.383 2.625 0.031

MSE

Less than 5 2.717 0.430 2.662 0.048

4.151**
5 - 10 2.699 0.360 2.726 0.023

10 - 15 2.687 0.375 2.679 0.020

Over 15 2.620 0.383 2.598 0.031

*P<.05, **P<.01

<Table 11> ANCOVA of career maturity among career(year)  (N=700)

Career 

maturity

less than 5

5 - 10

10 - 15

over 15

Musical self-efficacy

 [Figure 3] Career maturity by career considering music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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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로운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서울 4년제 음악전공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
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공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
반적 경향성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평균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관현악
을 전공하는 학생의 평균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도에서 다른 전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만족도
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 보다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각 변인 간 실시한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와 전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상관분석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가 다른 변인들을 고려했
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음악적 자기효
능감을 고려했을 때에는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학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게
서 더 크게 드러난 연구와 같이(Kim & Sax, 2009: Choi, 2016에서 재인용),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에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
측할 수 있지만 단, 그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진로에 대하여 
여성이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연구(Yang & 
Han, 1999),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에 유의미한 예측을 갖는 변인이지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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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한 이상길(Lee, 2008)의 연구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전공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에는 전공별로 진로성숙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에 따라 진로성숙도 변화
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전공별로 지각하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지연(Hong, 2018)은 음악전공별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높은 인식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공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높이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진다(Han, 2013). 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이 진로와 관련한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스스로가 지니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확신은 음악적 영역 수준을 향상하게 하
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계획, 관심, 목적, 선택에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학년별로 나타나는 진로성
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
을 때는 학년과 진로성숙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 변
화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
성을 보면,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곡선을 보이
다가 고학년이 되면 다시 낮아지는 포물선 곡선을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
정 학년에 집중된 개입은 지양하고 순차적, 단계적, 체계적인 교수전략과 교육적 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를 예측하는 변인 중 설명력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고려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나타나는 학
생들의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경력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진
로성숙도 변화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전공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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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전공경력과 연주활동자신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사이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연구(Jang & Sim, 2013), 음악과 같이 상대적
으로 장기간 준비와 경력 면에서 유사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경력이 진로자기효능
감, 진로준비 변인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Kim & Hyeon, 
2008; Park, 2006) 등을 통해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나타나
는 진로성숙도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학생 진로지도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기
술통계(평균, 표준편차)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통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학생
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전공 대학생 사이에 격차가 큰 
역량이 무엇인지를 더욱 상세히 파악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역량
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등에 활용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직·간접 효과를 고려한 프
로그램 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음악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다른 변인(전공,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
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을 고려한 관계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
려했을 때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 학년, 경력은 진로성숙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공, 학년, 경력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 학년, 경력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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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고려한 공분산이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개인
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하위영역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
행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일부 대학 및 전공을 한정하여 조사를 하
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지
역, 전공 등과 같이 조사대상의 폭 확대와 더불어 실험연구를 통한 인과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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